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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 상황에 상관 없이 승승 장구 사업체를 번성시키는 기업인을 저는 몇 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한 분은 냉장시설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그 회사는 미국내의 주요 도시와 중국과 한국 및 베트남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이 회사의 사장은 50대 후반의 열정적인 기업가인데 그분의 건강과 열정에 직원들이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중국과 한국을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것 외에 직원들과 험한 산을 산행하는 강행군의 모범을 보입니다. 한 때는 9 시간의 등산에 앞장서기도 했다 합니다.  그 사장은 아침에 가장 먼저 출근 할뿐만 아니라 병가나 결근도 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동포기업중에서도 건실함을 인정받아 각종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가 건실함은 사장의 심신건강과 관계가 없다고 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의 사장은 한달에 3 주를 출장일정으로 소비합니다. 대형은행을 고객으로 두고 은행의 융자, 부실자산 경영, 은행의 융자로 설립된 자산의 연중 검사, 및 융자상품의 재구입 등을 대행해주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산재한 고객은행과 미국 35 개 주에서 근무하는 지점 직원을 방문하고, 고객은행의 간부들과 수시로 상담하며 도시를 순방하기도 하고 세미나도 주관하기 때문에 한가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의 건강도 모두가 부러워히고 있습니다.

또 한분의 사업인은 한국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 분의 회사도 한국, 중국, 인도에 10여 개의 생산공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불경기를 모르고 성업중인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뿐만 아니고 7-8개의 단체장을 무보수로 맡고 계시는 혈기왕성한 80대 초반의 경영인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세분은 다 술 담배를 입에 대지 않고 건강음식의 섭취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운동에도 각별한 정성을 들이는 분들입니다.  
인간의 건강과 재정적인 성공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 운동을 하는 고객에게 보너스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상품을 출시한 은행이 한국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 기사를  본국지에서 읽었습니다.

한국의 한 은행은 “원더풀 등산 통장”과 “원더풀 마라톤 통장”을 출시하여 판매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원더풀 등산 통장”이란 가입 후에 해발 1,000메타 이상되는 산정에 올라서 사진을 제출하면 0.1%의 금리를 추가로 더해준다고 했습니다. 통장에 가입한 후 은행이 지정한 15 개의 산 중에서 5개 이상의 산에 올라 꼭때기 위에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연 0.5%의 금리를 추가로 지불한다고 하니 일년에 10 곳을 등산하여 정상에 오르면 연 이자 1%의 금리를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행은 현재 수시 입출금식 예금의 연이자가 3.5%이기 때문에 위의 등산 조건을 충족시키면 연 4.5%까지의 금리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예금 상품은 등산 동호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불티나게 팔려 현재 25,000명 이상이 가입 되었다고 합니다. 

“마라톤 통장”은 가입한 후에 마라톤대회에 출전하여 10km를 완주하면 0.1%의 추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하프코스 (5km인듯)를 두번 완주하면 0.3%를 추가로 10km 풀 코스를 3 번 완주하면 0.5%를 추가로 받는 다고 합니다. 하여튼 가입후 1년 내로 10km 코스를 10회 완주하여 증명을 받아 오면 1%의 추가 금리를 받기 때문애 이 방법으로도 최고 4.5%까지 금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부산의 한 은행은 자전거로 통근이나 통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0.3%의 추가 금리를 더해준다고 하며 또 다른 은행은 “S라인적금”이라는 상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즉 1년 내로 체중을 3% 감량하면 0.3%의 추가 금리를, 5% 이상을 감량하면 0.5%의 금리를 추가로 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혜택은 다소를 불문하고 은행이 고객의 건강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상품을 출시했다하니 이는 기발한 아이디어일 뿐 아니라 고객의 건강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소개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예금 상품이 출시되기를 바랍니다.    끝
